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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내집 3일, 애인집 3일” 

인도 자르칸드주 란치시 출신 라제시 마하토는 

최근 조강지처를 두고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나 두 

집 살림을 해온 것이 들통났다. 

마하토의 아내는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달아나

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. 

내연녀 가족도 마하토가 딸을 납치했다며 수

사를 의뢰했다.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마하토와 

내연녀를 연행해 조사한 결과, 마하토가 미혼인 

척 내연녀에게 접근해 정식으로 결혼식까지 올

린 것으로 드러났다. 내연녀 역시 피해자인 셈이

었다. 

마하토와 아내, 내연녀 사이에 분쟁의 골이 깊

어지자 경찰은 직접 중재안을 제시했다.

란치시 경찰은 마하토에게 두 집 살림을 이어갈 

방안으로 일주일 중 사흘은 아내집, 사흘은 내연

녀 집에 머무르라고 중재했다. 나머지 하루는 휴

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. 경찰은 아내와 내연녀 

모두 결혼식을 올린 만큼, 이보다 더 합리적이고 

공정한 해결책은 없다고 설명했다.

다소 황당한 제안이었지만 세 사람은 경찰의 

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. 합의안을 만들어 

공증까지 마쳤다. 하지만 세 사람는 얼마 가지 못

하고 깨지고 말았다. 내연녀가 결혼을 핑계로 자

신을 성폭행했다며 마하토를 고발한 것이다. 그

사이 마하토는 자취를 감췄고 경찰은 마하토의 

뒤를 쫓고 있다. 

마하토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데는 아내 도

움이 컸다는 전언이다. 

현지에서는 경찰의 중재안이 애초에 잘못된 것

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.

‘마스크 쓴 사진’ 들어간 운전면허증

51년 전 헤어진 쌍둥이,
알고 보니 고등학교 동창

마스크를 쓴 얼굴 사진으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

증을 발급받은 여성이 화제다. 

지난달 21일 KTLA5에 따르면 레슬리 필그림(25)

은 얼마 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차량등록국

(DMV)을 찾았다. 필그림의 운전면허증에 쓰일 사진

을 촬영할 때, 평상시처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. 

DMV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한 필그림에게“카메라를 

51년 전 생이별한 쌍둥이 남매가 알고 보니 고등학교 

시절 동창이었다.

지난달 11일 디지털 TV 채널인 WTHR13에 따르면 

인디애나주에 사는 캐런 워너와 마이크 잭맨은 자신

들이 쌍둥이인 사실도 모른 채 50여 년을 살아왔다. 

51년 전 이들은 몇 분 간격으로 쌍둥이로 태어났으

나 이후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. 이들은 모두 어

릴 때 입양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쌍둥이라는 것

은 모르고 성장했다는 것이다.

워너가 쌍둥이의 존재를 알게된 것은 지난 2019년 5

월이었다. 당시 주 정부가 입양 기록을 공개했을 때 워

너는 친모의 기록을 확인하고 자신이 쌍둥이인 것을 

알았다. 워너는“반드시 내 형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

뿐이었다.”고 회상했다.

워너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해 여러 입양 사이트

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알 수 있는 것은 생년월일뿐이

었다.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 끝에 자신이 

살던 곳에서 세 남자가 생년월일이 같다는 사실을 알

보세요!”라고 말하더니 사진을 촬영했고, 이후 마스

크를 벗게 하고 다시 한 번 사진을 촬영했다.

이후 필그림에 도착한 운전면허증에는 마스크로 얼

굴 절반을 가린 사진이 들어가 있었다. 이 사실을 알게 

된 DMV 측은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

는 만큼, 얼굴 전체가 드러나야 한다며 처리 과정에서 

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. 

필그림은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기존의 

운전면허증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.

그녀는“‘마스크 버전’의 운전면허증으로 주류를 

구입할 수 있었다. 신분증을 요구하는 바텐더에게 운

전면허증을 보여줬는데, 그 역시 운전면허증이 다른 

사람들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.”

고 말했다. 그는“마스크 버전의 운전면허증은 액자에 

잘 넣어뒀다가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보여줄 것”이라

면서“이 면허증은 지금 시대를 대변하는 사인과도 같

다.”고 덧붙였다.

아냈다. 그 가운데 한 명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마이

크 잭맨이었다. 워너는 잭맨에게 그가 자신의 쌍둥이

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렸고 결국 DNA 검사를 통해 

진짜 남매인 것을 확인했다. 

잭맨은“내가 쌍둥이인줄은 꿈에도 몰랐다. 지금까

지 뭔지는 잘 몰랐지만 뭔가 결여돼 있다는 생각이 들

었고 그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.”면서“우리 둘은 학창

시절 서로의 존재를 알고있었으나 친한 관계는 아니었

다.”며 웃었다.

▲ 자료사진. 사진=shutterstock

▲ 캐런 워너(오른쪽)와 마이크 잭맨. 사진=유튜브(WTHR) 캡처

▲ 마스크 쓴 사진이 사용된 운전면허증을 들어 보이는 필그림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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